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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

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2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

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3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

가 보오니 
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7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8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_시편 8편 1~9절   

오늘 본문 시편 8편은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1절과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핏 보면 

참 평안했던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시편 8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9장에서 

31장으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2절을 보면 “주

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

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라고 기록하는데,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

과하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

을지라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9

장~31장을 살펴보며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살피고자 합니다.

 

1. 블레셋 사람들이 노하였습니다.

삼상� 29:4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

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



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

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사무엘상 29장은 다윗이 사울의 피하여 도망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부하 육

백 명을 거느리고 블레셋의 전쟁을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루는 블레셋이 이스

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수령들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수

였기에 다윗을 데리고 가지 말자고 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간청을 하지만 블레셋의 장수 아기스가 끝내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전쟁에 참여

하지 못하는 것은 군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며, 부하들과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구할 

길이 막혔습니다.

 

2. 아말렉 사람들이 침노하였습니다.

삼상� 30:1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

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여 양식도 못 구하고 블레셋 아벡에서 사흘 길을 걸어서 부하

와 다윗의 가족들이 머무는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 아말렉이 부하와 다

윗의 가족들을 모두 잡아갔습니다. 처소는 불타고, 가족들은 잡혀갔으며, 양식이 없는 

앞이 캄캄한 고통이 다윗에게 닥쳤습니다. 이런 상황이 시편 8편의 배경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지내왔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3. 다윗이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삼하� 1:12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을 뒤쫓아 가족을 모두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참여

하지 못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전사한 소식을 듣게 되었

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29장~31장은 큰 어려움이었으며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았으나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큰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복된 날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

다.

오늘의 기도제목 (각자의 자리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도록     

- 신천지로부터 교회가 지켜지도록


